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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여행

베르겐 어시장은 직사각형 건물 아래층

에 있었다. 매우 현대적인 건물이라 주소

가 맞는데도 어시장이라는 확신이 들지 

않아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야 들

어갔다. 겨울 어시장은 자그마한 직사각

형 목조 건물 아래층 실내에 자리잡고 있

었다.

어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 속

에 정갈한 풍경이 펼쳐져 갑자기 어리둥절

해졌다. 나도 모르게 떠들썩하고 비린내가 

진동하는 가운데 바닥에 물이 철벅거리는 

수산시장같은 모습을 상상 했었나 보았다. 입구에 서서 눈

앞에 펼쳐진 광경을 둘러 보았다. 그리 크지 않은 직사각

형 실내 중앙으로 해산물 진열대가 위치하고 가장자리를 

둘러 레스토랑처럼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. 아

늑한 조명 아래 모든 해산물은 냉장 진열대에 깨끗하게 정

리되어 있었고, 비린내도 전혀 나지 않았다. 손님들은 거의 

없어 텅 비어 있는 느낌이다. 생각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다.

우선 중앙 진열대를 살펴보기로 했다. 천장에 달아 놓은 

상호를 보니 전체적으로 서너 개의 피시 마켓 겸 레스토랑

이 영업하고 있는 것 같았다. 각 마켓 특징에 맞추어 진열

대의 성격이 다르다. 입구에 제일 가까운 마켓은 주로 훈제 

해산물을 다룬다. 각종 훈제 생선들, 캐비어, 병조림, 통조

림, 그리고 말린 생선 등이다. 진열대 위에 말린 대구, 소금

에 절인 대구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. 대구는 전통적

으로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 상품이었다. 

중간에 있는 마켓에는 주로 갑각류 해산물이 진열되어 

있다. 새우, 조개, 랍스터, 킹 크랩, 홍합 등 없는 것이 없고 

싱싱한 것부터 쪄 놓은 것까지 먹음직스럽게 얼음 위에 전

시되어 있었다. 그 다음 마켓은‘피시 미 (Fish Me)’라는 상

호가 붙어 있다. 이 집이 아마 이곳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 

같았다. 각종 생선들이 싱싱한 채로 진열되어 있고, 다른 

7. Fish Me 마켓 레스토랑

집들과 마찬가지로 새우, 게, 랍스터 등도 

함께 취급한다. 그 안쪽에는 또 하나 마켓

이 있었다. 역시 각종 해산물이 진열되어 

있었고, 가장자리에 배치된 테이블에는 

손님들 몇 명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. 

맛있는 해산물 요리 냄새가 그쪽으로부터 

풍겨 나오고 있었다.

‘피시 미’마켓 레스토랑 앞에서 주위를 

둘러 보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진열대 위

에서 바이킹 두목같이 험상궂은 인상의 

노르웨이 남자가 머리를 쑥 내밀고 나를 

내려다 보았다. 나도 모르게 씩 웃었더니 잠시 노려보다가 

진열대 너머로 다시 사라져 버린다. 왜 저러지? 불친절한 가

게인가보다 하고 발길을 돌리려는데, 진열대 위로 다시 머

리가 하나 나타났다. 그리고 중국말이 날아 들었다. 얼굴에 

여드름이 귀엽게 난 중국계 젊은이였다. 

베르겐 어시장에 웬 중국 사람이? 계속 중국어로 뭐라고 

하는데 내가 알아 들을 리가 없다.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

서야 짐작이 되었다. 여기에 중국 관광객이 많으니까 아예 

중국어를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채용되어 있는 것 같았다. 

나는 손을 저으면서 중국어를 못 한다고 영어로 대답했다. 

젊은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뒤돌아 사라졌다. 그리고는 금

새 아까 그 바이킹 아저씨가 다시 나타났다. 이번에는 얼굴

에 웃음을 가득 띄우고 노르웨이 액센트가 심하지만 유창

한 영어로‘어서 오세요.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?’한다. 나

는 여기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. 옆에 배치 된 테이

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. 바이킹 아저씨는 벙

글벙글 웃으면서 메뉴를 들고 앞장을 섰다. 창문 쪽 테이블

에 자리를 잡아 주고 잠시 기다리라고 한다. 나는 코트를 

벗어 옆에 놓고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 보았다. 따뜻하고 

아늑하다. 피시 마켓 전체가 훤히 보이고,‘피시 미’마켓이 

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보였다. 배가 몹시 고팠지만 기분

은 아주 좋았다. 


